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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원시·경찰‘오동동 문화광장 노숙자 근절 합동단속’실시

▲ 오동동 문화광장

[피디언]창원시는 봄철을 맞아 이용객이 늘고 있는 오동동 문화광장을 이용하는 시
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일부터 매주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‘노숙자
및 주취객 단속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  

오동동 문화광장은 지난 2016년 말 조성된 이래 각종 문화·예술 공연, 체험 이벤트
등 풍성한 볼거리로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왔으나, 노숙자들의 상습 음
주와 주변 노상방뇨 등으로 인근 상인들과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. 

이에 시는 마산중부경찰서 및 관할 자율방범대 등과 협조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야
기된 민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, 노숙자 근절을 위해 무기한 합동단속을 실시하

20일부터 매주 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단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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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로 했다.  

거주지가 없는 노숙자들의 귀가와 시설입소 등 보호조치를 위해 마산합포구 사회복
지과도 함께 참여한다. 

김해성 창원시 도시재생과장은 “문화광장은 시민들의 휴식을 위한 자유로운 공간이
지만 상대에게 위협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”며, “남녀노소 가족·연
인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활
동을 전개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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